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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45년 11월 12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66년 8월 16일 오하이오 샤든 

사 망: 2026년 6월 6일 샤든, 건강관리 센터 

매 장: 2026년 6월 18일 샤든, 부활 묘지 

 

헬렌은 죠셉과 캐서린(암브러스터) 페닝의 세 자녀 중 막내였다. 헬렌은 어린시절 미처 

드러나지 않은 고관절 탈구로 인해 평생 상당한 보행 및 이동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나, 이는 곧 믿음과 헌신의 여정이기도 했다. 동유럽 이민자 출신인 부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근면함, 서로에 대한 사랑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가꾸어 나갔다.  

헬렌은 블레스트 사크라멘트 성당 초등학교와 세인트 스티븐 고등학교를 다녔다. 배우는 

것을 몹시 좋아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노틀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는 

뛰어난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다. 헬렌은 미래를 준비하며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수도 성소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선생님들의 권유로 

1963년 9월 8일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착복식에서 헬렌은 메리 안토니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고, 이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 성 안토니오는 믿음직한 친구이자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메리 안토니 수녀는 고등학교 시절 받은 상업 교육을 바탕으로 사우스 유클리드에 있는 

노틀담 대학에서 경영 교육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0년 동안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사우스 벤드에 위치한 노틀담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사실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수녀는 SND 공동체 경리실에 파견되어 재무 보조 및 의료 혜택 관리자로 봉사했다.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고 꼼꼼했으며,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내심이 대단했다. 

후임자들에게 전해 줄 메모도 꼼꼼하게 남겼다. 메리 마가렛 헤스 수녀에 이어, 매년 

열리는 ND 치킨 바비큐 및 부티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고, 특히 전화 통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탁월했다. 친구를 만드는 능력은 수녀의 가장 큰 재능 중 하나였다. 

SND 경리실에서 근무한 후, 25년 넘게 노틀담 카테드랄 라틴 학교에서 비즈니스 관리자로 

봉사했다. 수녀는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완수했으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수녀의 친절함, 이타적인 관대함, 따뜻한 환대를 보아 알고 있다. 

메리 안토니 수녀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삶을 

헌신했다. 수녀는 가족, 많은 친구와 동료, 모든 노틀담 수녀들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수녀의 삶을 통해 얻은 본보기에 감사한다. 자비롭고 좋으신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 안에서 

수녀가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